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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수해 피해지역 복구위해 1억원 기부

<사진설명> 한국농어촌공사는 수해 피해가 발생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복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27일 수해복구를 위하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

호협회에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일상 회복, 구호 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기부

를 하게 되었고, 수해 피해가 극심한 경북, 충북, 충남, 전북의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전국 450여 명의 임직원이 일손 돕기를 전개해 농업인 일상

회복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이상 기후로 인해 폭우·태풍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재난 발생 위험

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공사는 재난·재해 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병호 사장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성금이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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